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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녀중학생의 SNS중독경향성 및 스마트폰 
게임중독 간의 관계: 외로움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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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ction Tendency, Smartphone Game Addiction by Mal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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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남녀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 SNS중독경향성, 스마트폰 게임중독 간 관계를 살펴
보고, 남녀중학생의 외로움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SNS중독경향성 및 스마트폰 게임중독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A지역 중학교의 남녀청소년 259명을 대상으로(남학생 134명, 여학생 125명)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외로움과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남학생의 경우 외로움과 SNS중독경향성이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여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스마트폰 게임중독의 관계
에서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스마트폰 게임중독이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 남학생의 경우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스마트폰 게임중독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외로움의 수준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SNS중
독경향성과의 관계가 남녀중학생 모두 유의하게 달라지지 않았다. 셋째, 외로움의 수준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녀중학생의 스마트폰 게임중독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자 중학생에게만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본 연구 결과에 대한 한계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or not loneliness a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SNS addiction tendency as well as smartphone game 
addiction in male and female middle-school students. The subjects were 259 male and female 
adolescents enrolled in A region Province (134 male and 125 female stud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SNS poisoning tendenc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loneliness and SNS poisoning tendency in males, whereas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in females.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smartphone game addic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sychological control by parents and smartphone game addiction in female 
students, whereas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in males.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nd SNS addiction depending on the level of loneliness did not 
significantly change between both male and female middle-school students.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smartphone game addiction in
male and female middle-school students according to degree of loneliness, only male students showed 
a moderating effect.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discussed. 

Keywords :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SNS Addiction Tendency, Smartphone Game Addiction, 
Loneliness,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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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필수품으로 자리 잡아 편
리함과 즐거움을 주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화나 문
자, 의사소통, 게임, 쇼핑, 금융거래 등을 이용할 수 있어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는 것으로 보인
다[1]. 이로써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스마트
폰 중독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새로운 미디
어기기에 대해 빠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기존의 매
체를 대체하려는 경향이 있다[2]. 더구나 스마트폰은 청
소년들이 겪고 있는 학교 적응, 학업 스트레스 등을 해소
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고, 그들의 욕구에 부합
하는 자극이 제공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에 빠질 위
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3]. 

[4]의 자료에 따르면 10~20대의 청소년들은 ‘커뮤니
케이션’, ‘여가활동’, ‘자료조사’등의 이유로 인터넷을 이
용하며,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군에 속하는 10~19세 청
소년들은 주로 ‘메신저’와 ‘게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그 외에는 SNS를 77%정도 이용한다고 밝혀져 
있다. 또한 2018 게임이용자 실태조사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서비스로 자료 및 정보습득은 86.6%, 
커뮤니케이션 96.4%, 여가활동 97.9%, 경제활동 67.1%
로 커뮤니케이션에는 메신저, SNS의 사용이 포함되어 있
으며, 여가활동에는 게임, 동영상 등의 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용도에 있어 게임
이나 SNS의 비중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미디어 매체 사용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중독문제가 성인보다 심각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도 10대가 가장 높
은 중독률을 나타내었다[5]. 또한 청소년은 아직 성장하
고 발달하는 미숙한 단계로서, 자아가 온전히 확립된 상
태가 아니므로 어느 연령 때보다도 스마트폰의 역기능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6]. 

실제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
보추구동기가 높을수록 중독의 정도는 낮아지는 반면, 상
호작용이나 게임에 대한 동기가 높은 경우 중독의 정도
가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2,7]. 이러한 결과는 또래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이 목적이거나 오락이 목적일 경우 
중독에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을 인터넷 중독의 확장된 개념
으로 본다면, 스마트폰의 사용동기에 따라 인터넷 검색, 
어플리케이션 사용, SNS사용, 게임사용 등과 같은 영역
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

에 있어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SNS라
는 콘텐츠와 오락적 목적을 해소시키는데 적합한 모바일 
게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SNS 및 게임의 
사용이 스마트폰 중독의 주요 예측 변인임을 밝힌 바가 
있다[8]. 그러나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연구만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매체로 
한 SNS사용과 게임사용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는 연구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에 있어서 
주된 예측변인으로 밝혀진 SNS중독과 스마트폰 게임중
독을 상정하여 이들에 영향 미치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SNS중독은 최근 떠오른 사회문제로 명확한 개념이나 
진단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다[9]. 이에 
국내에서는 온라인상의 대인관계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금단과 내성을 경험하고 일상에 지장이 있는 것을 일컫
는 개념으로 ‘SNS 중독경향성’이란 용어[10]를 주로 사
용하고 있다. 즉, SNS의 사용은 대인관계의 확장, 소통의 
기회로 친밀감, 유대감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11].

이와는 달리 스마트폰 게임중독은 스마트폰 기기의 특
성을 따로 가지고 있어 차별적 정의를 가지고 있다. 게임 
상에서 만난 관계가 실제 대인관계를 대신하는 인터넷 
게임중독과 달리, 스마트폰 게임중독은 가상세계에서 주
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다[12,13]. 즉, 게임을 통하여 
온, 오프라인 인맥을 형성, 유지하는데[13] 이로 인한 문
제 행동 등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다. 청소년들은 가상의 
공간을 통해 발달적 과업으로 인한 불안정감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며, 친밀감과 소속감을 경험한다. 또한 가족과 
함께 지만 게임을 통하여 가상으로 모험심을 충족시키며, 
청소년기 겪을 수 있는 부정적 감정을 발산하는데 이용
한다[14]. 이러한 청소년들의 특성으로 인하여 게임에 과
도하게 몰입될 수 있고, 오히려 발달과업의 성취를 저해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15] 

하지만 모든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이르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환경적, 심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유발된다. 주로 이용자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충동성, 자기효능감 등에 대한 개인 심리적 요인이나 부
모양육태도,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등과 같은 요인들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띄게 된다[16,17]. 특히 청소년들은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증가 하는 시기로 부모의 양육태
도를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 문제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18].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문제행
동이나 인터넷 중독 수준과 게임몰입 정도가 높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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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21], 부정적 양육태도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
기 위하여 가상의 공간에서 심리적 만족감, 안정, 정서적 
지지를 충족하며 중독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22,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으로 알려진 부모요인에 관심을 두고 
이들 가운데 하나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상정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한 양육방식이기는 하지만 자녀와의 애착관계를 의도적
으로 조정하려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애정을 철회하려는 
행동 또는 죄의식을 느끼도록 하여 자녀의 사고, 행동, 감
정, 자기표현 등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부분을 통제함으로
써 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자율성을 압박하고 통제할 수 
있다[24] 이러한 통제는 자녀가 자율성을 기르는데 저해
되며 독립적으로 발달하는 것을 방해한다[25]. 

청소년기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에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데, 부모의 심리
적 통제는 아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문제 행동을 증가
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져 있으며[26], 아동의 내현적, 외
현적 문제와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19,27]. 이
와 유사한 맥락으로 자녀가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
수록 문제행동이나 스마트폰중독 수준이 높아지며
[28,29,21], 가상의 공간을 도피처로 사용하게 되면서 심
리적 만족감, 안정, 정서적 지지를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22]. [3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SNS중독경향성 간 정적상관이 있고, 부모 심리적 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SNS중독경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
다. 또 부모가 심리적 통제를 높게 사용할수록 컴퓨터 몰
입정도가 높으며[20]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인터
넷 게임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31]. 이러한 관련성을 전제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
모의 심리적 통제와 SNS중독경향성 및 스마트폰 게임중
독 간에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확인해보
고자 하였다. 한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SNS 중독경향
성 및 스마트폰 게임중독과의 관련성을 전제로 할 때 이
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함께 발견하는 것
도 중요할 것이다. 

최근 개인 내적 변인 중 하나인 외로움 또한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하여 중요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외로움이
란 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어떤 면에서 충족되지 않음을 
지각하는 내적 상태로[32] ‘한 개인의 사회적 관계의 망
이 양적이나 질적으로 부족할 때 발생하며, 객관적으로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과는 다른 주관적 감정’이라고 정의
한다[33]. 이는 친밀한 관계와의 애착 부족과 개인에게 

의미 있는 우정의 결핍으로 생기는 일반적인 형태라고 
설명되어진다[34].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일수록 습관, 
사교, 휴식, 도피 등의 목적으로 어떤 것에든 중독이 된다
고 보는데[35,36] 최근 외로움과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이 가운데 외
로움이 휴대전화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를 살펴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37]의 연구에서 일상
생활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관계의 질이 자신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해 불유쾌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 휴대전화에 
중독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외로움은 SNS와 게임중
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오윤경[38]
의 연구에서는 외로움과 낮은 대인관계 만족도가 SNS중
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원진, 
박웅기[39, 40]의 연구에서도 외로움은 SNS중독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스마트폰 게임 관련한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클수록 스
마트폰 게임중독이 될 가능성이 SNS 집단보다 더 높다
는 연구 결과가 있다[39]. 또한 아동의 소외와 외로움이 
높을수록 게임중독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42]결과가 
있으며, 게임중독과 외로움이 정적 상관을 보인 연구들이 
있다[43, 44]. 반면에, 외로움이 스마트폰의 강박적인 사
용에 영향이 없다는 이경남, 김희화[45, 46]의 연구에서
는 외로움은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는 주장이 있어 외로움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비 일관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 수준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SNS중독경향
성, 스마트폰 게임중독 간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
였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와 게임의 사용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외로움은 남녀청소년의 SNS중독
경향성 및 스마트폰 게임중독성향에 대해 매우 강조되는 
요인이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외로움이 SNS중
독경향성이나 스마트폰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는 각각의 연구가 상당수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단일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 또는 외로움이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외로
움이 중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져 있
으나 외로움과 중독 간의 단순한 관계를 살펴보았을 뿐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독간의 관계에 대한 외로움의 
영향과 같은 조절효과는 연구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적 요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개인 내적
변인인 외로움이 남녀중학생의 SNS중독경향성 및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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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폰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
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스마트폰의 SNS중독, 스마트폰 게임과 관련하
여 성차가 있음을 보이고 있는데, 주로 성차와 관련하여 
여성은 남성보다 모바일 사용에 뒤떨어져 있는데 그 이
유는 모바일에 대한 친숙도 및 이용능력이 뒤처지기 때
문이라고 한다[47]. 또 [48]에 의하면 남자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보유를 독립성 및 경제적 능력으로 의미화 하
는 반면, 여성들은 자기표현과 사회적 도구로 삼는 경향
을 확인하였다[49,50] 이에 성차에 따라 중독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51]의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이 남녀 
모두에게 SNS중독경향과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남성의 
경우만 외로울수록 SNS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일상에 지
장을 받는 중독성향을 보이며, [52]의 연구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SNS 이용량이 많다고 주장된다. 반대로 [53]의 
연구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경우가 SNS중독경향성
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외로움과 관련하여서도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외로
움을 많이 느끼고 이로써 게임중독 성향을 더 높게 만든
다고 하였다[54]. 추가로 남아가 여아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는 연구결과[55,56]와 여아가 남아보다 외로
움을 더 많이 느낀다는 연구결과[57]로 미루어 보아 성차
에 대한 결과가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SNS중독경향성 및 스마트폰 
게임중독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남
녀중학생 각각에서 관계를 밝히고 이러한 관계가 외로움
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SNS중독경향성, 스마트폰 게
임중독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녀 중학생의 SNS중독경향
성과의 관계가 외로움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3.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녀 중학생의 스마트폰 게
임중독간의 관계가 외로움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가? 

2.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A 지역 소재에 재학 중인 중학생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 된 설문지는 총 300부

로, 이 중 한 가지 이상의 척도에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
성실하게 응답한 41부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259부
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총 259명 중 남학생 134명
(51.5%), 여학생 125(48.3%)명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중
학교 1학년이 24.3%, 2학년이 27.4%, 3학년이 48.3%로 
3학년의 비율이 비교적 많으며, 1학년과 2학년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2.2 측정도구
2.2.1 부모의 심리적 통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Barber[24]가 개발한 심리적 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 PCS-YSR)를 전
숙영[2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6개
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3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
로 구성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행
하는 심리적 통제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가능한 점
수의 범위는 16점에서 64점이다. 전숙영[24]이 모의 심
리적 통제만을 사용한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값은 
.83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아버지의 Cronbach’s α은 
.97, 어머니가 .84로 나타났다. 부모 전체 Cronbach’s α
값은 .95로 나타났다. 

 
2.2.2 SNS중독경향성
SNS중독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조성현, 서경현[52]

이 개발한 ‘SNS중독경향성’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오윤경[38]이 개발한 11문항 척도에 9문항을 더한 것으
로 개발 당시 요인분석 결과 ‘집착 및 금단증상’, ‘과잉소
통과 몰입’, ‘과도한 시간투자’ 등 3개의 하위요인을 도출
해냈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대체로 그렇지 
않다, 3=대체로 그렇다, 4=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
고, 점수가 높을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조성현과 서경현[58]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94이였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값은 .95로 나
타났다. 

2.2.3 스마트폰 게임중독
스마트폰 게임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김동일 외[59]가 

개발한 표준화된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S-척도) 중 청
소년용 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 내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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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1 2 3 4

1 - .29** .19* .32**

2 .32** - .22* .07

3 .12 .31** - .22*

4 .25** .19* .35** -

M 1.79 1.59 1.78 1.44
SD .47 .59 .49 .49

* p < .05, ** p < .01 
Note. Diagonal left bottom male, right upper female 
1.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2. SNS addiction tendency 
3. Smartphone game addiction
4. Loneliness                   

Table 1. Means, Standard Deviation, and Bivariate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259)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졌다”의 
문항을 “스마트폰 게임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졌다”로 수정하였다. 본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
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게임중독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5점에서 60점이다. S-
척도의 Cronbach’s α값은 .89였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값은 .84로 나타났다. 

2.2.4 외로움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해 Russell 등[60]이 제작한 ‘개

정된 UCLA 외로움 척도(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RULS)’를 김옥수[33]가 번안한 한국판 UCLA 외
로움 척도(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1=전혀 그
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20점에서 80점이다. 김
옥수[3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93이였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값은 .95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Statistic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사용된 척도들의 신
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고, 각 변
인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
로 남녀중학생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SNS중독경향성 
및 스마트폰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외로움이 조절해
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을 알아보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가 0.1
이상,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이하인 경
우가 있는지 검토한 결과 모든 변인 공차한계가 0.1이었
고, VIF가 10이하로 도출되었다. 또한 Durbin-Watson 
값이 2.16으로 나타남으로서 회귀모형이 정상분포 곡선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상호작용 변인을 포함한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 하였으며, 평균
을 중심으로 ± 표준편차 지점의 준거변인 값을 추정하

여 도식화하고 이를 결론 Fig. 1 에 제시하였다. 

Fig. 1. The Moderating Effect of Loneli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and Smartphone Game Addiction of Male 
Middle School Students 

3. 결론

3.1 주요 변인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 및 표

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 SNS중독경향
성, 스마트폰 게임중독, 외로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를 아래 표 1에 제시하였다.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외로움과 SNS중독경향성(r=.19, p<.05) 
간에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외로움과 
SNS중독경향성(r=.07, n.s.)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
한 남학생의 경우 심리적 통제와 스마트폰 게임중독
(r=.12, n.s.)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학생의 경우 
심리적 통제와 스마트폰 게임중독(r=.19, p<.05) 간에 정
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정리해보자면, 정리해보자면,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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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통제와 스마트폰 게임중독과의 관계에서 여학생의 경
우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남학생의 경우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외로움과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
서 남학생의 경우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여학생의 
경우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평균과 표준편차의 경우 외
로움의 평균은 1.79, 표준편차가 .47이었으며, SNS중독
경향성은 평균이 1.59 표준편차는 .47이었으며, 스마트
폰 게임중독의 평균은 1.78, 표준편차가 .49였고, 심리적 
통제의 평균은 1.44, 표준편차는 .49인 것으로 나타났다. 

3.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외로움의 조절효과 

3.2.1 남자중학생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SNS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외로움의 조절효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남자중학생의 SNS중독경향성
에 미치는 영향을 외로움이 조절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에 심리적 통제와 외로움을 투입한 후, 2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인 심리적 통제 × 외로움을 투입하였다. 1단
계에서 심리적 통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B=.250, p<.01), 외로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124, n.s.). 이는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SNS중독경향성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
다. 2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은 SNS중독경향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청소
년의 경우 외로움의 수준에 따라 심리적 통제와 SNS중
독경향성간의 관계는 유의하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D.V I.V 1step(β) 2step(β)

SNS
addicion
tendency

Psychological 
control(A) .291** ..312

Loneliness(B) .113 .127
A*B -.072

R2 .114 .118
◿R2 .114 .004

F 8.413*** 5.814
* p < .05, ** p < .01, *** p < .001

Table 2. The Moderating Effect of Loneli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and SNS Addiction Tendency of 
Male Middle School Students         (N=134)

3.2.2 여자중학생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SNS중독
경향성의 관계에서 외로움의 조절효과

부모의 심리적통제가 여자중학생의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외로움이 조절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에 심리적 통제와 외로움을 투입한 후, 2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인 심리적 통제 × 외로움을 투입하였다. 1단
계에서 심리적 통제(B=.573, p<.01)는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로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035, n.s). 이는 심리적 통
제가 높을수록 SNS중독경향성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2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은 SNS중독경향성을 유의하게 설
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청소년
의 경우 외로움의 수준에 따라 심리적 통제와 SNS중독
경향성간의 관계는 유의하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D.V I.V 1step(β) 2step(β)

SNS
addicion
tendency

Psychological 
control(A)  .303**  .269**

Loneliness(B) -.028 -.060

A*B .119
R2 087 .099

◿R2 .087 .011
F 5.832** 4.409

* p < .05, ** p < .01, *** p < .001

Table 3. The Moderating Effect of Loneli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and SNS Addiction Tendency of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N=125)

3.3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스마트폰 게임중독의 관
계에서 외로움의 조절효과

3.3.1 남자중학생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스마트폰 
게임중독의 관계에서 외로움의 조절효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남자중학생의 스마트폰 게임중
독에 미치는 영향을 외로움이 조절하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에 심리적 통제와 외로움을 투입한 후, 2단계
에서 상호작용항인 심리적 통제 × 외로움을 투입하였다. 
1단계에서 심리적 통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B=.027, n.s.), 외로움은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360, p<.001). 이는 외로
움을 많이 느낄수록 스마트폰 게임중독이 높아지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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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통계적으
로 유의했으며(B=-.228, p<.01), 스마트폰 게임중독에 
대한 설명력이 5.1%증가하여 17.6%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청소년의 경우 외로움의 수준에 따라 
심리적 통제와 스마트폰 게임중독간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D.V IV 1step(β) 2step(β)

Smart
phone 
game 

addiction

Psychological 
control(A) .033 .102

Loneliness(B) .345***  .391***

A*B -.243**

R2 .126 .176
◿R2 .126 .051

F 9.410*** 9.279***

* p < .05, ** p < .01, *** p < .001

Table 4. The Moderating Effect of Loneli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and Smartphone Game Addicion 
of Male Middle School Students      (N=134)

  

3.3.2 여자중학생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스마트폰 
게임중독 관계에서 외로움의 조절효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여자중학생의 스마트폰 게임중
독에 미치는 영향을 외로움이 조절하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에 심리적 통제와 외로움을 투입한 후, 2단계
에서 상호작용항인 심리적 통제 × 외로움을 투입하였다. 
1단계에서 심리적 통제(B=.193, n.s.)와 외로움(B=.178, 
n.s.)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은 스마트폰 게임중독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청소
년의 경우 외로움의 수준에 따라 심리적 통제와 스마트
폰 게임중독간의 관계는 유의하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
여준다.

D.V I.V 1step(β) 2step(β)

Smart
phone 
game 

addiction

Psychological 
control(A) .129 .168

Loneliness(B) .183 .220
A*B -.137
R2 .065 .080
◿R2 .065 .015

F 4.235* 3.498
* p < .05, ** p < .01, *** p < .001

Table 5. The Moderating Effect of Loneli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and Smartphone Game Addition of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N=125) 

4. 논의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
제가 SNS중독경향성 및 스마트폰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고 남녀중학생 각각 외로움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SNS중독경향성 및 스마트폰 게임중독과의 관계
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A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자 134명, 여자 125명 
총 259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부모의 심리적 통
제가 SNS중독경향성 및 스마트폰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
향에서 외로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로움, SNS중독경향성, 스마트폰 게임중독, 부
모 심리적 통제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남녀중학생을 
구분하여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외로움과 SNS중독경향성, 스마트
폰 게임중독 모두에게서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 여학생
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게임중독과는 상관을 보이나 SNS
중독경향성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남성이 여성
보다 SNS의 이용량이 더 많다고 주장한 홍수정[52]의 연
구결과와는 일치하지만,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SNS중독
경향성을 보인다고 보고한 임민희[53]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다. 이는 외로움이라는 개인내적변인에 대해 남녀 
성차에 따라 다른 대처양식을 보이기 때문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특히 스트레스 대처 
방식으로 친구와 함께하는 사회적 지지추구[61]를 더 많
이 원하기 때문에 가상 속 대인관계서의 만족을 덜 느끼
는 것과 관련 있을 수 있다. 또한 이용 동기에 따라서도 
성차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데, SNS의 이용 동기에 있
어 남학생의 경우 대인관계 동기로 사용하는 반면, 여학
생의 경우 정보획득의 목적으로 SNS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62]. 따라서 외로움과 SNS중독경향성의 상
관관계에서 성별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심리적 통제와 스마트폰 게임중독간의 상관에서
도 성차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심
리적 통제를 더 많이 느낄수록 스마트폰 게임중독에 더 
빠지지만, 남학생의 경우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스마트폰 
게임중독간의 상관이 없었다. 이는 남녀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다르게 지각하는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더욱 지각
한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데 어머니와 딸은 아버
지 보다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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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육행동을 더욱 민감하게 지각한다는 결과가 뒷받침
해준다[63]. 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심리적 통제를 더욱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64]와 일치한다.

둘째, 외로움의 수준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
녀 중학생의 SNS중독경향성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
는지 파악한 결과, 남녀 중학생의 모두 부모의 심리적 통
제는 SNS중독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외로움이 조절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부모의 심리
적 통제와 외로움은 상호작용하여 SNS중독경향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외로움의 수준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
녀 청소년의 스마트폰 게임중독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
지는지 파악한 결과, 남자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스마트폰 게임중독과의 관계에서 외로움이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자 청소년의 경우 부
모의 심리적 통제는 스마트폰 게임중독과의 관계에서 외
로움이 조절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상호작용 효과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외로움을 상, 하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부모의 심리적 통
제와 스마트폰 게임중독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회귀선을 
구하여 외로움의 수준을 살펴본 결과, 외로움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만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로움이 스마트폰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인임은 맞지만 외로움의 수준이 
낮은 남자 청소년들은 부모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하는 
경우, 통제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자 현실의 주
변 친구들과 가상에서도 만나 오락을 즐기며 더욱 소속
감을 느낄 수 있는 스마트폰 게임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대한 의의 및 시사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외로움과 
SNS중독경향성과의 관계,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스마트
폰 게임중독 간에 관계가 다르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여자중학생의 경우 사회적 지지추구 가설에 따라 온라인 
관계보다 오프라인을 관계를 더욱 원하기 때문에 SNS중
독경향성과의 외로움이 상관이 없었다. 이와는 다르게 남
자중학생들은 외로움이 SNS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가정하고, 상담 장면에서 남자중학생의 외로움
에 주의를 기울이고, 외로움을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도
록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 여자
중학생들은 남자중학생에 비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더 
많이 지각하며 통제를 더욱 많이 지각할수록 스마트폰 
게임 중독 성향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독의 주

요 기제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초점을 두고 부모교육
이나 부모상담 장면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가지는 
중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외로움의 수준에 따라 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스마트폰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성차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여, 성별에 따라 스마트
폰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밝혔다. 즉, 
외로움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남자중학생들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지각할수록 스마트폰 게임에 더 많
이 중독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부모와의 관계보
다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청소년기의 발달특징상 
또래와의 깊은 관계로 외로움이 상대적으로 적은 남자중
학생들은 부모가 심리적으로 통제를 많이 할 경우, 가상
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컴퓨터 게임보다는 현실친구
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마트폰 게임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앞선 결과와 같이 종합해
보면 외로움 자체는 남자중학생의 SNS중독경향성, 스마
트폰 게임중독에, 여자중학생의 게임중독에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외로움
이 적은 남자청소년이라고 해도, 부모가 심리적으로 통제
하는 경우 게임중독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상담 및 
교육 장면에서 성별에 따라 스마트폰 게임중독에 미치는 
요인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스마트폰 
게임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 및 교육장면에서 
성별에 따라 스마트폰 게임중독 성향을 보임에 차이가 
있음을 가정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남자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련하여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에 대한 제안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A 소재 중학교의 남녀
학생 259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표본의 
대표성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전체 중학생
의 결과로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추후 더 많
은 표본과 다양한 지역에서의 반복적 연구를 통해 연구
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표본은 일반학생
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SNS중독경향성과 스마트폰 게임
중독의 평균점수가 낮았으며, 이로 인해 본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중독경향
이 뚜렷한 대상으로 표집 하여 추가 연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스마트폰 게임중독 척도 사용에 있어 스마
트폰 중독 진단척도(S-척도)를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였
으므로, 정확한 스마트폰 게임중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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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스마트폰 중독을 측정하는 척도
는 많으나 스마트폰 게임중독을 측정하는 도구는 없는 
실정이다. 추후 스마트폰 게임중독의 공인된 진단척도가 
개발 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스마트폰 게임중독을 측정하여 중독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재확인해
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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